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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중견수→우익수 이동 확정…"변화에 적응해야"

등록 2026.02.01 11:27:36

[워싱턴=AP/뉴시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25일(현지 시간) 워싱턴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 2회 말 수비하고 있다. 이정후는 이날 4타수 1안타로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고 팀은 3-2로 승리

했다. 2025.05.25.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지난 2시즌 동안 중견수로 뛰었던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포지션을 우익수로 이동한

다.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지난달 31일(한국 시간) "이정후는 지난 2시즌 동안 새로운 곳(MLB)에 적응하

는 데 시간을 보냈다"며 "이제 그는 우익수 이동이라는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버스터 포지 샌프란시스코 야구 운영 부문 사장은 현지 매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정후가 코너 외야(우익수)로 이동하고,

새롭게 영입한 해리슨 베이더가 중견수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정후는 포지션 변경에 대해 훌륭한 태도를 보였다"며 "그는 중견수로 뛸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했으나

우리의 기본 계획은 베이더가 주전 중견수로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는 외야 수비가 약한 팀이다. 지난해 외야 수비 지표인 평균 대비 아웃 기여도(OAA) -18을 기록, 볼티모어 오리

올스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정후(OAA -5)와 엘리엇 라모스(OAA -9)의 수비 부진 영향이 컸다.

샌프란시스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외야수 베이더를 영입했다. 샌프란시스코와 2년, 2050만 달러에 계약한 베이더



는 2021년 외야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받을 정도로 수비력이 뛰어나다.

2018년 이후에는 OAA 76으로 MLB 전체 외야수 중 압도적 1위에 올랐다.

베이더의 합류로 이정후는 2026시즌부터 우익수를 맡게 됐다. 이정후는 KBO리그에서 우익수로 뛴 경험이 있어 새 포지션 적

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의 우측 담장은 벽돌로 돼 있다. 펜스를 맞고 굴절된 타구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샌프

란시스코 구단은 이정후가 애리조나 훈련장에 마련된 홈구장과 동일한 규격의 구장에서 훈련하고 있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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